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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169대로 확대...24대 증차
- 휠체어 특장차 42대 구입(신규 확충 24대, 노후차량 교체 18대) -

- 관제시스템 개선으로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교통약자 이동지

원차량 42대를 구입해 8월 2일부터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차량구입으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는 145대에서 24대 증차된 

169대로 확대 운영되며, 노후차량 18대도 교체해 교통약자가 더 안전

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.

인천시는 특장차 외에 바우처택시 300대도 운영하고 있다. 바우처택

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

사업으로,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 요금만 지불하고 시는 일반요금

과 장애인콜택시 요금의 차액을 바우처택시 기사(개인택시기사)에게 

보전해줌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

있다. 

또한 현재 추진 중인 콜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8월 말 완료되면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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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.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자동배차로 

대기시간 최소화, 차량의 위치와 도착 예상시간 안내 등 이용자 중심

의 맞춤형 서비스,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모바일 앱 이용 활성화

로 예약 편리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. 

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“매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확충하고 

노후차량도 교체할 것이며, 새로운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으로 대 

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> 


